
주 일 예 배
1부 : 8시
2부 : 11시                         인도자 : 김재명장로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예배로의 부름 인  도  자

  송    영 반  주  자

＊찬    양 목소리 높여서(새 6장) 일어서서 다함께

＊사도신경 새 번역 사도신경 일어서서 다함께

＊성시교독 교독문 135번[성령 강림(1)] 일어서서 다함께

  대표 기도 1부: 조영미집사
2부: 이병규집사

＊찬    양 빈 들에 마른 풀같이(새 183장) 일어서서 다함께

 성경 봉독 로마서 16:3~16 인 도 자

 말씀 선포 달라서 아름다운 우리 영상설교

기    도 인 도 자

찬    양 사랑하는 주님 앞에(새 220장) 다 같 이

   ＊봉    헌 내게 있는 모든 것을(새 50장 1절) 일어서서 다함께

봉헌 기도 인 도 자

 교회소식과 교제 인 도 자

찬    양 내 평생 소원 이것뿐(새 450장) 다 같 이

주 기 도 다 같 이

 ※ 헌금은 본당 입구에 있는 ‘헌금함’에 넣어주세요. ＊표는 일어서시기 바랍니다.

 

(오후 1시 30분)          주일 오후예배       인도자: 김재명장로

경배와 찬양 새 314장, 새 317장 인 도 자
기    도 이명희집사
성    경 로마서 16:3~16 인 도 자

＊찬    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(새 430장) 일어서서 다함께
공부 나누기 달라서 아름다운 우리 인 도 자

찬    양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(새 452장) 다 같 이

주 기 도 다 같 이

(오후 7시)                수요기도회        인도자: 이종민집사
찬   송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둔 바다(새 432장) 다 같 이

기   도 조정연권사

성   경 이사야 43:18~20, 고린도후서 5:17 인 도 자

*찬   양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(새 436장) 일어서서 다함께

말   씀 하나님의 마침표 영상설교

찬   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(새 94장) 다 같 이

주 기 도 다 같 이

기도 및 헌금위원
날짜 1부 기도 2부 기도 오후기도 수요기도 수요인도

6월 16일 김영일 강동구 송화순 김정숙B 이준명

6월 헌금위원: 이준명집사(1부), 민일홍집사(2부)
     안내위원: 이준명집사, 조영미집사(1부), 김수란집사,송화순집사(2부)

 



예배 시간 예배 시간
새벽기도회 5:30(월~금) 금요기도회 금요일 20:00

주일 1부 예배 주일 08:00 영유아부 주일 10:30
주일 2부 예배 주일 11:00 유초등부 주일 10:30
주일 오후 예배 주일 13:30 중고등부 주일 10:30

수요기도회 수요일 19:00 청 년 부 주일 10:30

 [교회소식]
  ㅇ 오늘 성령강림주일 『예수품안교회』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  
   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
  ㅇ 새로 오신 분과 등록과 사역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안내위원의 안내를  
    받으시기 바랍니다.
  ㅇ 5월 재정보고서를 홈페이지와 교회 게시판에 공지하였습니다. 교우들의  
    관심과 사랑의 기도가 예수품안교회를 세워가는 힘입니다.
  ㅇ 오늘 오후예배 후 본당에서 운영위원이 아닌 장로, 집사, 권사로 구성되  
    는 사역위원회로 모여 부서장 임명동의를 다룹니다. 
  ㅇ 최철규 초대 담임목사 취임예배가 7월 6일 토요일 오후 3시 본당에서   
    개최됩니다. 취임예배와 사역 준비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루  
    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.
  ㅇ 『작은 도서관』 소식: 오늘 말씀 속 ‘신영철박사의 그냥 살자’ 입관
  ㅇ 오늘로서 『드라마 바이블 200일 읽기』 50일째입니다. 하나님을 만나는  
    귀한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. 

 [심방/교인동정]
  ㅇ 6월 심방팀: 강숙자 권사, 조정연 권사
  ㅇ 조미행집사, 6월 11~16일, ‘강원아트페어(GAF2019) 선정 작가 부스전’  
    전시, 춘천문화예술회관

 [예배 안내]

[예수품안교회 교인윤리강령 2]
우리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, 그 말씀을 삶으로 써가는 사역을 통
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한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3호     


